
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

  “아프면 

      3~4일 집에 머물기”

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. 
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
접촉을 최대한 줄이면,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의 
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 

  “사람과 사람 사이, 
      두 팔 간격 
          건강 거리 두기” 

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. 사람과 사람 
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, 기침, 재채기 등을 
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
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“30초 손 씻기, 

          기침은 옷소매”
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, 
기침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.

  “매일 2번 이상 환기,    

             주기적 소독”

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
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, 바이러스가 포함된 
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
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“거리는 멀어져도 

           마음은 가까이”

코로나19는 나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
극복할 수 있습니다.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
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. 

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

1수칙 마스크 착용
(등교 시 마스크 필히 착용, 미착용 시 출입 제한) 2수칙 환경 소독

(손이 자주 닿는 전화기, 손잡이, 컴퓨터 등 소독)

3수칙
어르신 및 고위험군

          생활수칙 준수 4수칙 건강한 생활습관
(규칙적인 운동, 균형있는 영양섭취, 스트레스 대처 등)

「생활 속 거리두기」 시행 관련 개인방역 안내문


